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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확산을 방자하고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중지는 학생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

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비교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의 코로나 이전 중학생자료(중등패

널)와 코로나 이후 중학생자료(초등패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 학업무기력이 높아졌으

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중학교 1~2학년을 보낸 학생의 학업

무기력이 더 높아졌다.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학교성적이 높

을수록, 부모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

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

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감소했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관

심을 기울이면 학업무기력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학업무기력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학업무기력

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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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중학교 1~2학년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

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인특성,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21년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중지는 학생들의 정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아동청소년패

널2018’은 중학교 1~2학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8~19년에 보낸 중등패널과, 코로나19 이후인 2021~22년 보낸 초등패널으

로 구성되어 있어, 3년의 격차를 둔 두 패널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

에 학업무기력이 높아졌으며, 코로나 이전 중학생(중등패널)에 비해 코로나 이후 중학생(초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 및 가정배경 관련하여,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편이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이 

중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무기력 관련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을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낮추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학업무기력, 코로나19,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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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되고 같은 

해 2월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교육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였다(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Gerard et al., 2022). 무엇보다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초중고 및 대학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현장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청소년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관리하

고 독려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되었고,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교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이 결과 수업의 참여도가 이전보다 떨어지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되었다

(신철균, 위은주, 남경은,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은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서미 외, 2021).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학생들은 학교나 야외에서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코로나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가이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심리적 고립감이 학업무기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강혜원, 김영희, 2004; 안태용, 2016; Akca, 2011; Raufelder, 

Regner & Wood, 2018). 학업무기력은 스스로의 노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여 학업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이는 기존의 학습된 무기력(김아영, 주지은, 1999; Hiroto & Seligman, 

1975; Seligman, 1972)이 학업의 장면에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학업무기력은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 외에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문은식, 배정희, 

2010). 또한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 발달의 방해요인이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2006). 학업무기력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

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업의 난도가 높아지고 학습의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노언경, 

송주연, 우연경, 2022;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Filippell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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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청소년이 학업무기력 등을 포함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많으나(정익중 외, 2020; 서미 외, 2021),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련 요인

의 영향이 코로나 전후 달라졌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혜림 등(2023)

의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초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유형화하고 학업무기력과의 관계를 검증

하였으나(이혜림, 이건희, 최인수, 김선진, 2023), 코로나 이후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한계점

이 있다. 또한 권현주(2023)의 연구에서 2018년 중학생 1학년들이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전후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유형화하여 관련변인을 분석한 바 있으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차이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코로나 시기의 학업무기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연구는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본격적인 학업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과목별 평가요소에 대한 성취목표 달성여부만 공개되고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

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석차가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만 받게 된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등급화된 성적표를 받으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강혜원, 김영희, 2004; 박성희, 김희화, 2008).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업무기력을 조사한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2018’의 중등패널은 코로나 이전자료를, 초등패널은 코로나 이후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이러한 연구설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및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 개인특성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학업무기력의 

예측변인으로 활용하고, 이들 예측변인과 코로나 시기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들 변인이 학업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학생 1학년과 2학년의 학업무기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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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 변화 분석

지난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가장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박미희, 2020; 이정현 외, 2023; 

임인숙, 장진아, 홍옥수, 2021). 급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던 당시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코로나의 전파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초반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이후 한동안 휴교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전반

을 지도해야 했다. 특히 수업방식은 대면수업 위주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패러다임이 대폭 

변화하였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

였다(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20; 임인숙 외, 2021; Gerard, Wiley, Debarger, 

Bichler, Bradford & Linn, 2022).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의 결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교육부, 2020). 팬데믹 위기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학교수업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대면 비대면의 융합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학사제도

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강미애, 남성욱,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교육부

(2020)에서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을 제시

하였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상당히 지속되었다. 특히 교사 및 또래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학이나 체육 등의 일부 교과에서 실습, 토론 및 

탐구활동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임인숙 외, 2021; 한국과학창의재단, 202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성취격차와 정서적 어려움 

등이다(서미 외, 2021; 이보람 외, 2023; 정익중 외, 2020). 특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함께 교실에서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받기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반

적인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철균 외, 2021; 이정연 외, 2020).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급한 문제는 누적적 학업의 실패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서미 외, 

2021, 이정연 외, 2020; 정익중 외, 2020). 이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학업적응,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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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문은식, 배정희, 2010; 손유나, 2022). 

그동안 팬데믹 전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강미애, 남성욱, 2020; 이정

연 외, 2020; 임인숙 외, 2021; Deli et al., 2022), 학업결손 및 교육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인 

학업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서미 외, 2021; 정익중 외, 

2020). 또한 코로나 전과 후의 정서적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학업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역량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기 

어렵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동일한 학생들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 중학생이었

고 코로나 이후에는 고등학생인 경우 두 시점 자료를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점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차이가 함께 측정되게 된다. 즉, 측정치에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생애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내용이 훨씬 더 어렵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무기력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업무기력을 측정하는 또다른 방법은 동일한 발달단계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겪은 개별적인 코호트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도 제한점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호트 비교에는 측정시점간의 차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전반적인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에 따른 차이에 연도별 차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와 구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무기력은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동일 학교급(중학교)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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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무기력의 개념과 관련 요인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습의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변화시

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적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박병기 

외, 2015). 그동안 일반적 영역에서 다루어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구체적인 

학업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아영, 주지은, 1999;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Hiroto & Seligman, 1975; Miller & Norman, 1979). 학업무기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이지만, 학교부적응이나 학습결손 등 이후의 부정적 징후와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초기 청소년

의 발달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변인이다. 

그동안 수행된 학업무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권미나, 이진숙, 2022; 문은식, 배정희, 2010; 안태용, 

2016; 이혜림 외, 2023; 임경희, 2004;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Akca, 2011; 

Huang Xin, 신태섭, 2021), 학업무기력이 영향을 주는 주요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손유나, 20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

화 및 관련 요인 분석 등이 있다(권현주, 2023; 노언경 외, 2022; 하아영, 조한익, 2021). 

먼저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환경 배

경, 부모 요인, 친구 요인, 그리고 교사 및 학교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

서 개인적인 특성이 학업무기력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문은식, 배정희, 

2010; 정문주 외, 2016). 즉, 자아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 귀인성향 등의 개인 심리요인이 

학업무기력과 관련이 높으며(김희수, 2006; 최현정, 이동귀, 2019; Miller & Norman, 

1979),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주, 

정혜영, 2021). 또한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스트레스 역시 학업무기력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김영희, 2004; 박성희, 김희화, 2008; 안태용, 2016; Akca, 2011; 

Raufelder et al., 2018). 특히 이혜림 등(2023)의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및 TV강의, 방과후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초등학

생들의 학업무기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무기력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환경의 영향도 심도 있게 분석되어 왔다(장수연, 

정제영, 2020; 한희진, 2022). 학업무기력이 높은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학습

1) 학업무기력은 ‘학업과 관련된’ 학습된 무기력이기 때문에(박병기 외, 2015), 기존의 학습된 무기력 관련 문헌 중 학업과 

관련된 것은 학업무기력이라고 간주하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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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낮아서 쉽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예언을 내리는 것이 그 대안이다(Maier & Seligman, 2016). 이러한 재평가

는 중요한 타자의 인지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된다(한미현, 

1996; 한희진, 2022).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최현정, 이동귀, 2019; Huang Xin, 신태섭, 2021). 그리

고 친구관계나 교사관계 등 가정 외의 사회적 지지도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문은식, 배정희, 2010;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한희진, 2022). 

이 외에 가정의 사회적 배경이나 학급풍토와 같은 가정 및 학교의 환경적 요인도 학업무기력

의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김민희, 2007; Rabow, Berkman & Kessler, 1983). 즉, 소득수

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이고 부모의 지지도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무

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개입이다. 학교풍토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낮았다는 선

행연구(김민희, 2007)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것(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예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업무기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권미나, 이진수, 

2022; 노언경 외, 2022),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업무기력은 정신건강 및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김희수, 2006), 학교적응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유나, 2022). 또한 학업무기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부진 

등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이는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문은식, 배정희, 2010).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

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거나 부모의 지원과 통제가 적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년과 성별을 개인특성으로, 교사관계와 친구관계를 학교특성으로, 그리고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를 가정환경으로 설정하여 학업무기력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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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변인의 영향이 코로나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초등학교 4학

년 2,607명(‘초등패널’)과 중학교 1학년 2,590명(‘중등패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

고 2022년에 4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2021년과 2022년)에 

중학교 1~2학년이었던 초등패널 자료와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같은 학년

이었던 중등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초등패널 2,176명과 중등

패널 2,420명, 총 4,59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변인

1) 종속변인: 학업무기력

종속변인은 학업무기력으로,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16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박병기 외, 2015), 신뢰도는 α=.891~.913이었다.

2) 독립변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 

독립변인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은 더미변인이다. 코로나 시기는 코로나 이후(2021년과 

2022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었던 초등패널을 1로 지정하고,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1~2학년이었던 중등패널은 0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학년은 중학교 1학

년을 0, 중학교 2학년을 1로 구분하였다.

3) 설명변인 

설명변인 중 학생 특성 및 가정환경배경은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으로 구성하

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여학생이 1의 값을 갖는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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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호자)의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평균한 값이다.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원의 범위로 조사된 자료를 각 중간값으로 변환하고 백만원 

단위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은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을 주관적으로 5점 척도로 평가

한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 제공’ 등 의 1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α=.902~.921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등의 1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

는 α=.856~.906이다.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8개 문항의 평균

값으로 신뢰도는 α=.868~.917이다.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코로나19 전후와 학년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변인
문항
수

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학업무기력 16 .893 1.87 .55 .891 1.96 .52 .913 1.96 .49 .902 2.02 .49

성별 - 남 46.2%, 여 53.8% 남 50.0%, 여 50.0%

부모학력(년) - - 14.24 2.07 - 14.27 2.06 - 14.75 1.82 - 14.76 1.83

가구소득(백만원) - - 5.19 2.28 - 5.16 2.12 - 5.53 2.07 - 5.60 2.11

학업성적 - - 3.42 .92 - 3.30 .91 - 3.54 .74 - 3.35 .83

부모양육태도 12 .902 3.26 .49 .912 3.14 .47 .919 3.15 .47 .921 3.12 .46

교사와의 관계 14 .906 2.80 .50 .856 2.75 .48 .897 2.80 .46 .874 2.76 .50

친구와의 관계 8 .868 3.11 .54 .917 3.07 .49 .912 3.01 .50 .906 3.01 .47

표 1

분석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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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코로나 전후 학년별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관련요인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형 1에서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두 

독립변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만 포함하였다. 모형 2는 코로나 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

(코로나×학년)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으로 차이 속의 차이를 산출한다. 모형 3은 학생성

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 등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이러한 배경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여준다. 모형 

4는 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추가적으

로 투입한 모형이다. 최종모형인 모형 5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사회적 관계 변인과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본 모형의 절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형 3에서 모형 5까지 사용된 연속변인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점수

로 변환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업무기력   코로나시기학년 코로나시기×학년
성별 부모학력가구소득학업성적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친구관계
코로나시기×부모양육태도 코로나시기×교사관계
코로나시기×친구관계  ∼ 

 

이때 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이고, 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호작용의 회귀계수 는 차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후 

단계적으로 투입한 통제변인은 학생의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모형 3), 부모양육

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모형 4)이며, 이 변인들의 회귀계수( ~)는 각 변인

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학업무기력이다. 모형 5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각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효과가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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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코로나 전후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

먼저 코로나 전후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학업무기력 평균은 1.911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에는 1.989로 

.077만큼 상승하였고,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9.052, 

p＜.001). 전체자료를 패널별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M =1.915)보다 코로나 이후(M

=1.989) 학업무기력이 더 높았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t =6.902, p＜.001). 

다음으로 연구대상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 패널로 구분하여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의 세로 줄에 제시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학업무기력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년 2학년이 될 때 1.870에서 1.960으로 .090만큼 증가하였으며, 대응

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7.513, p＜.001). 코로나 이후

의 학업무기력은 중1에서 중2가 될 때, 1.957에서 2.021로 .063만큼 증가하였고,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5.201, p＜.001). 

자료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의 가로줄에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은 코로나 이전 1.87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1.957로 코로나 이후가 더 높았다(t =5.711, p＜.001).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도 

코로나 이전 1.96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2.021로 코로나 이후가 높았다(t =4.061, 

p＜.001). 즉 동일학년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중학년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차이점수를 계산하여 코로나 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이전

에는 학년간 학업무기력이 .090 정도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학년간 .063이 변화하였

다. 그러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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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전체
(4,604명)

t 검정
(독립표본)

중학교 1학년 1.870(.517) 1.957(.485) 1.911(.460) 5.711***

중학교 2학년 1.960(.518) 2.021(.494) 1.989(.058) 4.061***

전체 1.915(.534) 1.989(.491) 1.950(.515) 6.902***

t  검정(대응표본) 7.513*** 5.201*** 9.052***

변화(중2-중1) .090(.588) .063(.569) -1.536

표 2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p＜.05, **p＜.01, ***p＜.001, 숫자는 평균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위 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즉 중학교 1학년 보다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870 

1.960 

1.957 

2.021 

1.8

1.9

2.0

2.1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
업
무
기
력

코로나이전(중등패널)

코로나이후(초등패널)

그림 1.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97 -

2.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 및 영향요인 

다음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 시기와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을 비교하고 

배경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편
1.872

(.009)

***

   

1.866

(.010)

***

   

2.669

(.041)

***

   

4.003

(.051)

***

   

4.236

(.061)

***

   

설명

변인

코로나 시기

(이후=1)

.081

(.011)

***

   

.094

(.015)

***

   

.124

(.014)

***

   

.075

(.013)

***

   

-.247

(.078)

** 

   

학년

(2학년=1)

.080

(.011)

***

   

.092

(.015)

***

   

.070

(.014)

***

   

.034

(.013)

** 

   

.028

(.013)

*  

   

코로나 시기

×학년

-.025

(.021)

   

   

-.034

(.020)

   

   

-.004

(.019)

   

   

.004

(.019)

   

   

학생

배경

성별(여)
.009

(.010)

   

   

.023

(.009)

*  

   

.022

(.009)

*  

   

부모학력(년)
-.009

(.003)

** 

   

-.009

(.003)

***

   

-.009

(.003)

** 

   

가구소득(백만원)
-.017

(.003)

***

   

-.010

(.002)

***

   

-.011

(.002)

***

   

학업성적
-.172

(.006)

***

   

-.123

(.006)

***

   

-.123

(.006)

***

   

사회적

관계

부모양육태도
-.265

(.012)

***

   

-.293

(.016)

***

   

교사와의 관계
-.112

(.011)

***

   

-.164

(.015)

***

   

친구와의 관계
-.116

(.011)

***

   

-.118

(.014)

***

   

상호

작용

코로나 시기

×부모양육태도

.058

(.023)

*  

   

코로나 시기

×교사와의 관계

.108

(.022)

***

   

코로나 시기

×친구와의 관계

.005

(.021)

   

   

설명량(R2) .012 .013 .113 .242 .247

표 3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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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081 정도 높았고,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080 가량 높았다(모형 1). 코로나 시기와 학년은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의 1.2%를 설명하였다. 

둘째, 모형 1에 코로나 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의 설명량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013). 즉 학년간 학업

무기력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모형 2에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학업성적이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교육연한이 1년 길수록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00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연한의 표준편차가 대략 2년

이므로, 부모교육연한 1표준편차에 따른 학업무기력 차이는 약 .03 정도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백만원 많을수록 학업무기력은 약 .017씩 낮았는데, 가구소득의 표준편차 216만원이

므로, 가구소득 1표준편차에 따른 학업무기력 차이는 약 .14 정도이었다. 학업성적이 한 단위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172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학생특성과 가정배경을 추가적으로 투입했

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013에서 .113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나 교사

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부모양육태도, 교사외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1단위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은 각각 .265와 

.112, .11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

나 이전과 이후,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즉, 코로나 전후 

간 차이는 .124에서 .075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70에서 .34로 줄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 성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모형3), 사회적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았다

(모형4). 이는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좋은 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4

에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이 .113에서 

.2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다른 변인들보다 사회적 관계가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설명

하는 부분이 많았다.

다섯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

도와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와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의 크기는 .058, 코로나 시기와 교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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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의 크기는 .103이었다. 주효과 모형에서 부모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부모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중,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더 큰 것은 교사와의 관계였다. 

반면 친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 4에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242에서 .247로 다소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 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했던 두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코로나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특성과 가정환경,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 전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1과 중2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학업무

기력이 증가한다는 이전결과(권미나, 이진수, 2022; 노언경 외,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은 휴교 조치로 인한 불규칙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

로 친구와의 교류 감소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었으며, 수업 및 교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곽영순, 2017; 서미 외, 2021; 정익중 외, 2020), 이러한 현상이 

학업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취도,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학업무기력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문은식, 배정희, 2010). 다만 

여학생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부모양육태도나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업무기력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여학생들

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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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고, 또 

그자체로 학업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장미순, 김진호, 

2017; Gibson & Barr, 2017; Rabow et al., 1983)와 일치한다. 실제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도 높기 때문

에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문은식, 배정희, 2020; 한미현, 1996; 한희진, 

2022; Huang Xin, 신태섭, 2021 등),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 지능에 대한 신념 등은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태용, 2016; 최현정, 이동귀, 

2019; Filippello et al., 2018; Goodall & Johnston-Wilder, 2015; Huang Xin, 신태섭, 

2021; Jose & Bellamy, 2011; Orkin, May & wolf, 2017). 

다음으로 학교요인과 관련하여,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김진아, 2022; 임경희, 2004; 장수연, 정제영, 2020; Huang Xin, 신태섭, 2021). 또한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민희, 2007)도 결국은 교사 

및 동료학생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데,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부모의 

지원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에 친구관계나 교사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교사 관계 중에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코로나 시기

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최종 상호작용모형에서 주효과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학업

무기력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무기력이 증가

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이전보다 학업무기력에 주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이후에 부모의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모 역시 본업 및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101 -

추측된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시기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다소 낮아진 본 연구

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즉 

동일 학생의 코로나전후 학업무기력의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동일학년의 다른 학생들을 비교하면 3년간의 차이

가 함께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기를 코로나 이전에 겪은 코호트(중등패널)와 코로나 이후에 겪은 코호트

(초등패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중등패널과 초등패널 간의 3년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개인 내 생애사적 차이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 시기에 따른 차이는 3년간의 차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실증자료를 통해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코로

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다는 것(권미나, 이진숙, 2022; 권현주, 

2023; 노언경 외, 2022)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학업무기력이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

적 안정,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김의수, 

2006; 서윤미, 2014; 손유나, 2022).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나듯이,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이는 가정환경이 우수하

지 못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

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 차이는 없었으나.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여학생의 

경우 학업무기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좋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안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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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은주, 정혜영, 2021; 최현정, 이동귀, 2019)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의 자율성

을 지지하고, 일상 활동에 규칙과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여행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킬 필요

가 있다. 교우관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의 모둠활동

이나 다양한 교내외 단체 활동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

력을 예방해야 한다. 교사관계도 학업무기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므로, 학업에 열의를 보이

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업효능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원혜미, 이수연, 2016). 이러한 활동은 이후 중학생들의 학습결손

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이 더 작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휴교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사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교사의 영향이 

미칠 여지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와 사회가 정상화 된 이후 

동일한 학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추후 연구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대한 코로나 시기 및 학년의 영향에 대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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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academic helplessness and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Shin, Hye Sook** ･Min, Byeongcheol***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change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from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 panels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COVID-19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nel) was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COVID-19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school grades, parenting attitud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to levels of academic helplessness.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s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academic 

helplessness tended to decrease after COVID-19 compared to before COVID-19. 

Based on these results, we argue that particular groups we have identified here 

require attention related to academic helplessness and to implement various 

activities to reduce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Key Words: academic helplessness, COVID-19, parenting attitud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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